
수도권 > 인천

인천시, 2020년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최 

등록 2020-12-04 08:16:18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통일부와 후원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0년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

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 담론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

향을 모색하고자 2019년 8월 첫 행사를 개최한 후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지와 공감대를 얻은 바 있

다. 

올해 포럼은 한강하구와 서해바다를 경계로 남북이 맞닿아 있는 접경도시인 인천시에서 개최됐다. 

또 한반도 분단체제 해소, 항구적 평화 정착, 평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와의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을 

(사진= 인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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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석학, 글로벌 유수 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정부의 신(新)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에 대한 비전공유, 정책제언, 협력방안 등이 제시됐고, 평화도

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국제적인 협력 기반 마련과 남북 평화·번영에 대한 인천시민의 지지와 공

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전날 온라인 생중계된 ‘Live 토크쇼! DMZ 평화경제를 말하다.’에서는 6.25 참전용사 기념공원, 인천

도시역사관, G타워 전망대, 강화평화전망대 등 인천의 접경지역 일대 영상과 전문가 인터뷰, 대담, 

평화퀴즈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20년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은 개막식과 개막세션, 특별강연 2개, 분과세션 2개로 구성됐으며 

개막식에서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

장의 축사가 있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인천을 방문해 주신 포럼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

사”를 전했으며, “남북 접경지인 인천이 남북 긴장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

는데 앞장서 ‘평화도시 인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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